‘테러 국가’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폭격을 중단하라
 
  ‘테러 국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폭격하고 있다. 14일 첫 포격으로 선출된 하마스 정권의 최고군사령관을 포함해 13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가운데에는 생후 11개월 난 갓난아기와 3살짜리 아이, 임산부도 있다. 이스라엘은 트위터를 통해 이 전쟁범죄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기까지 했다.
  19일 현재까지도 공습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1천3백50여 곳을 타격했고, 팔레스타인인 87명이 사망했다. 부상자만 해도 자그마치 7백 명을 넘는다. 사망자 가운데 절반이 민간인이고 어린이도 최소 22명에 달한다.
  이스라엘은 심지어 지상군 투입까지 경고하고 있다. 지상군 투입은 더 큰 재앙을 낳을 것이다. 잔인하고 호전적인 이스라엘 국가의 ‘테러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이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맞선 정당한 ‘방어’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8년 정전협정을 깨뜨린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2008년 말 ‘캐스트 리드’ 작전으로 팔레스타인 민중1천4백 명을 학살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2007년과 2012년 사이에 살해한 팔레스타인인만 2천3백 명이다. 이런 국가가 ‘방어’를 말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이스라엘의 공습에는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 도리어 이스라엘의 전쟁 도발은 2011년 아랍혁명 이후 불리해진 중동 정세를 타개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혁명으로 친미정부들이 속속 무너지자 이에 대해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뿐만 아니라 시리아 국경을 폭격했고, “이란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릴 준비가 끝났다”며 추가 확전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명분 없는 학살과 전쟁 책동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도 학살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미국 백악관은 폭격 직후 공식 성명으로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주미 이스라엘 대사는 이번 폭격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공조했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이미 2008년 취임 직후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스라엘을 옹호한 바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 국가 총 예산의 50%인 32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은 이스라엘과의 추악한 동맹으로 중동 패권을 유지하려 하는 것이다. 제국주의적 야욕을 위해 조직적으로 전쟁 범죄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을 규탄한다.
  학살에 맞선 저항이 필요하다. 아랍혁명의 전진과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전 세계적 연대 물결만이 이스라엘의 테러를 물리칠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미 전세계에서 이스라엘의 폭격과 미국의 전쟁 지원을 규탄하는 행동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16일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런 행동이 더 확대돼야 한다. 노동자연대학생그룹도 연대 확산에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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